
중국 - 섬유 소비의 팽창기가 계속,  

해외 기업의 시장 참여 가속 

중국 방직품진출구상회(紡織品進出口商會)에 의하면, 중국 상무부는 제3회 

“전구(全球) 방직경제 논단”에서 중국 섬유 산업의 무역 상황에 대하여 강연

하였다. 중국의 섬유 소비는 앞으로도 팽창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각국 

섬유 메이커의 중국 시장 참여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강연에 따르면, 중국 내의 외자계 기업에 의한 섬유 수출은 중국의 섬유 

수출 가운데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2005년에 쿼터 제한이 철폐된 품목

의 수출 증가분 전체의 70%가 외자계 기업에 의한 것이다. 

과거 5년간 해외로부터 수입한 섬유 기계 설비의 누계액은 188억 달러이

다. 2005년의 방적 설비, 면화, 양모, 염료, 화섬 등의 수입액은 235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섬유 원료와 제품의 수입량은 1,287만t이며, 면화는 257만t에 달

해, 세계 무역량 전체의 34%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0만t에 달한다. 2010년까지는 400만t의 면화가 더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정방기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시장 수요는 대략 80억 

달러로 추정하며, 국제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한편, 2005년의 중국인 1인당 평균 섬유 소비량은 2000년에 7.5kg이던 것이 

14kg으로 증가하였다. 의류 소비도 3,375억 위엔에서 6,826억 위엔으로 많아

져, 연간 15%의 급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11차 5개년 규

획(規劃)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GDP는 2010년까지 2,700달러에 달해 1인당 



섬유 소비량은 18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